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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단체장 새해 인사

B O S T O N K O R E A . c o m clarapaik@ownnewengland.com

김성군 
변호사

781.438.6170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www.songkkimlaw.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테크회사들이 새해 시작과 더불

어 대규모 직원 해고 소식을 발표하고 있다. 

케임브리지 소재 소프트웨어 회사인 페가

시스템스는 3일 전체 인력의 4%인 약 250여

명을 해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샌프란시

스코에 본사를 둔 세일즈포스는 벌링턴 및

케임브리지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3일 전체

인력의 10%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회사는 모두 고객관련관리 소프트웨어

를 판매하며 팬데믹 초기 매출이 급증했던

경험을 했으나 기준금리 인상 경제둔화, 인

플레이션 등으로 과거의 매출급증은 거의 사

라지고 있다. 

이번 해고는 아마존, 웨이페어, 그리고 에

버브리지 등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테크 산

업 전반에 불고있는 해고

매사추세츠 테크회사들 2023
년 정초부터 해고 바람 

▶▶4면으로 계속

2023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계묘년 새해가 시작됐다. 올해도 새해에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법과 제도들이 시행될 전망이다. 

미국은 주들이 모여 이룬 연방국가이기 때

문에 주별로 다른 법규가 시행되지만 일부는

전국적인 단위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들도 있

다. 

최저임금의 변화 

가장 먼저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최저임금이다. 매사추세츠 최저임금은 1월 1

일부터 시간당 $15로 오르게 된다. 이번 최저

임금 상승은 지난 2018년 “대타협”을 통해

매년 일정 수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마지막

단계다. 지난해 초 최저임금은 이전해의

$13.50에서 인상된 14.25 ▶▶6면으로 계속

최저임금 15달러, 인플레 감축법 발효 
백만장자세, 불체자 운전면허는 7월부터 

2022년 8월 의회는 IRA법을 통과시켰다. 올해부터 발효되는 IRA법은 올해 미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조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1월 GM 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전기차 생산을 격려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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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한미 노인회 총회 80여명 참가 성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턴 한미노인회는 지난 12월 21일

노스앤도버 소재 다문화 선교 교회

에서 회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년 연말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9년부터 2022

년까지 이사장님으로 재임한 이기환

이사장 후임으로 12월 17일 정기 이

사회를 통해 선출된 김순호 이사장

이 취임했다. 김 이사장의 취임 인사

후 이사회 승인을 거친 회칙 개정안

발표와 결산 예산 보고, 올 한해 동안

의 각종 행사를 되돌아보고, 신년도

행사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

다. 

한순용 노인회 회장은 “한해동안

노인회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분들과 매주 노인회 사랑방의 따뜻

한 식사를 담당하는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며 “내년도에도

노인회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

록 많은 분들의 지지와 관심을 부탁

드린다”는 인사말을 전하였다. 이

날 노인 회원들에게 떡과 연말 선물

을 전달하며 한해를 마감하였으며,

회원들이 기부한 겨울 용품들을 모

아 지역 쉘터에 따뜻한 마음을 나누

었다.

앞서, 지난 12월 7일 보스턴 노인회

사랑방 모임에는, 주보스턴 대한민

국 총영사관 유기준 총영사와 매사

추세츠 한인회 서영애 전회장이 방

문하여,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노인

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 노인 회원들에게 따

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한인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였으며, 고전

무용가 박단희 단장의 부채춤 축하

공연 무대를 선보이기도 하였다.

60대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보스톤 한미노인회는 매달 첫

째, 셋째 수요일 오전 10시에 노스앤

도버에 위치한 다문화 선교교회 (57

Peters St. N. Andover) 에서 사랑방

모임을 가진다. ▲커피 및 다과 나눔

▲노래 교실 ▲국민 체조 ▲요가 ▲

점심식사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한인 노인들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문의 : 한미노인회, 978-835-9168 (

한순용 회장)

이기환 전 이사장 후임으로 김순호 이사장 취임 

<편집자 노트>

스마트폰으로 새 달력의 효용

이 적어졌더라도 새해엔 새 달력

을 걸거나 세워둔다. 

금방이라도 뚝 튀어 나올 것

같은 새달력의 새로운 날들, 손

으로 만진다. 한 숫자에 하루, 그

렇게 365일이 또 주어졌다. 살아

온 세월만큼 자주 맞이하는 달력

이다. 그럼에도 첫장이 가슴을

비집고 들어오는 반가움은 무엇

에 비할 수 없다.

새해는 지난해를 용서받을 수

있는 쿠폰이다. 지난해 조금 무

언가 모자랐다면 올해 채울 수

있다. 지난해 조금 나태했다면

올해 시작할 수 있다. 새로운 시

작이 일년단위로 우리에게 주어

지므로 세상은 얼마나 살만한 곳

인가.

많은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하

게 된다. 부자가 된다, 살을 뺀다

, 담배를 끊는다, 등. 그런데 혹

결심만 그렇게 하고 매년 한번씩

그 결심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

가.

바로 지금 달력을 만지고 있다

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작은 결

심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을 생

각해볼 때다. 새로운 생각을 통

해 작은 변화(행동)들이 쌓이면

그게 습관이고, 습관이 곧 나를

만든다. 나란 존재는 내가 생각

하는 방법의 결과다. 나를 특별

하게 생각한다면 작지만 실행 가

능한 노력을 특별하게 기울이면

된다. 

밥을 먹기 전 책을 10분간 읽

는다. 잠들기 전 10분간 명상을

한다. 아침 샤워 전에는 10분간

운동을 한다. 샤워물을 틀고 기

다리는 순간 변기를 청소한다.

이처럼 작은 습관을 기존의 삶에

슬쩍 끼워 넣어보자. 바로 습관

쌓기(Stack of habit)다. 

이렇듯 목표를 향한 자신만의

습관을 만들어보자. 달력에 매

일 O,X를 기록한다. O이 많아질

수록 1년 후 새로워진 나를 미리

예약하는 적금통장이 될 것이다

. 복리의 기적은 꼭 돈에만 적용

되는 것이 아니다. 

새로워진 나를 만날 생각에 새

해부터 설렐 수밖에 없다. 새해

의 축복을 만끽하는 방법이다.

1년 후 새로운 나를 예약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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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평통, 2022 육행시 수상자 발표...1등 박영신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최은경 평통 부회

장,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턴

협의회 (회장 한선우)가 개최한 "자유, 평화,

번영"을 주제로한 육행시 공모전에서 박영

신씨가 1등을 차지했다. 

12월 15일부터 12월 27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서는 뉴잉글랜드 한인 80여명이 참

여해 한반도평화를 향한 한인들의 간절한 염

원을 반영했다. 

이번 육행시 공모전의 공동 2등에는 장수

인, 박진영, 신준섭, 공동3등에는 양슬기, 유

예린, Daniel Kok, Kyung-Yeop Hong, 정

의철, 자유상에는 Jinbyoung Nam, 평화상

에는 한문수, 번영상에는 김경희씨가 각각

수상했다. 

심사위원들은 이곳 뉴잉글랜드 한인사회

의 나라사랑 마음이 듬뿍 담겨 있는 좋은 작

품들을 나눌수 있어서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

가운데 이곳 보스턴의 많은 한인들이 이번

육행시 공모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해

함께 깊이 숙고해 볼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

다고 밝혔다. 

이번 육행시 주제는 지난 11월 29일 한국에

서 개최되었던 제20기 해외지역회의 의장격

려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평화.번영"

에 입각한 한반도 통일을 구체화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라고 강조한 대

목에서 기초한 것이다. 

평통측은 "모든 작품을 보스턴 한인사회

와 함께 나누고 싶지만 지면의 제한으로 수

상 공모작 4작품만 공유한다"고 말하고  그

동안 공모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분들

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1 등 (박영신, Youngsin Park)

자색빛 치마저고리에 곱디고운 얼굴로

유유히 걸으시던 우리 오마니,

평생토록 아들 올 날만 기다리시다 꼬부랑

할망 되었갔네.

화롯불 옆 오마니 무릎베고 듣던 옛날얘기

생각에

번개처럼 지나간 70 년 세월에도

영락없는 아이되어 합죽웃음 짓는다오.

2 등 (홍수인, Sooihn Hong)

자랑스런 나의 조국 대한민국

유구한 역사 아름다운 한반도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한민족

화통한 백의민족의 담대함으로

번성하여 남북통일이루고

영원한 자유와 평화를 만방에 나누리라

2등 (박진영, Jin Young Park)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유비무환(有備無患: 준비를 미리 해 두면

근심, 걱정이 없다는 뜻)의 정신으로 이루어

낸다면

평화를 사랑하는 동방의 아름다운 나라,

나의 조국은

화창한 봄날의 아침 햇살을 맞이하는것 처

럼

번영하는 대한민국,

영원히 발전하는 자랑스러운 우리조국이

될것입니다.

2 등 (신준섭, Paul J. Shin)

자: 자유와 평화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유: 유일한 분단국가의 아픔을 가슴에 품

은 민족입니다

평: 평화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민족입

니다

화: 화합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안으

며 하나되어 가게 하소서

번: 번지는 눈물과 분열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한곳을 바라보게 하소서

영: 영원한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위하

여 오늘도 기도하게 하소서

육행시 공모전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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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과기협, 센드버드 존김 대표 초청 대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회장 김

영기 시카고대 물리학과 석좌교수,

KSEA)는 센드버드의 존김 대표를

초정 과학기술 명사 와의 대화 세번

째 시리즈를 2023년 1월 11일 개최한

다. 

동부시간 오후 8시 30분 부터 1시

간 동안 진행되는 온라인 대화 시간

에 강연하는 존김대표는 기업 간 거

래(B2B) 채팅 플랫폼 세계 1위 기업

으로, 월간 이용자 숫자가 2억7000만

명에 달하는 센드버드(Sendbird)의

창업자다. 

센드버드는 KSEA와 매일경제신

문이 공동으로 수여하는 2022 기업

가상을 수상했던 존 김 대표가 두번

째로 창업한 회사다. 초기에는 한국

에서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사업 모델로 시작했으나 한국의 시

장과 투자 환경 등에 한계를 느껴

2016년부터 실리콘벨리에서 미국 본

사체제로 전환했다.

2021년 미국 실리콘밸리의 한국인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 1호를 기록한 센드버드

는 지난해 4월 시리즈C 투자를 유치

하면서 1조1000억원의 가치를 인정

받은 바 있다. 세계 1위의 기업간 소

통 플랫폼으로 현재 DoorDash,

Reddit, Yahoo, Rakuten, Paytm,

Walgreen 등을 비롯한 세계적 기업

들을 통해 3억 이상의 채팅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KSEA 주최 온라인 미팅에

서 존 김 대표는 센드버드의 CEO 가

되기 까지의 인생 여정과 기업가 정

신에 대한 강연하고 참석자들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세계적으로 성공

한 스타트업 기업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존 김 대표와의 온라인 미팅은

2023 년 1월 11일 동부시간 오후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며 등록

은 1월 6일까지 KSEA 웹사이트에

게재된 구글폼을 통해 신청하면 온

라인 줌미팅 접속을 위한 링크가 이

메일로 신청자들에게 발송된다. 

참석은 무료이나 인원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신청이 요망된

다. 온라인 행사 참석은 KSEA 회원

으로 제한되나 비회원일 경우 회원

가입을 하고 참석을 신청할 수 있다.

(https://www.ksea.org/join.aspx).

참가 신청 : https://ksea.org 에 접

속하여 구글폼으로 제출

신청 문의: itm@ksea.org

bostonkorean@hotmail.com

바람의 일환으로 보인다. 

페가시스템(Pegasystems)의

주식은 지난해 동안 68%가 빠졌

으며 세일즈포스는 지난해 동안

44%가 폭락했다. 

경기둔화와 기준금리 인상으

로 인한 경영압박에 시달리는

기업들의 해고는 2023년에도 지

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

다. 

세일즈포스는 세계 전역에서

약 8,000여명 인원을 감축하고

일부 지점을 폐쇄할 계획이다.

이번 감축 계획에 매사추세츠에

는 어떻게 적용될 지에 대해서

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세일즈포스는 2016년 벌

링턴 소재 디맨드웨어(De-

mandware)를 30억 달러에 인수

했었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테크회사들
2023년 정초부터 해고
바람 

제 3회 과학기술명사와의 대화 행사 
세계 1위 기업 채팅 플랫폼 SendBird 창업자 

케임브리지 소재 소프트웨어 회사인 페가
시스템스는 3일 전체 인력의 4%인 약 250여
명을 해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존김대표는 기업 간 거래(B2B) 채팅 플랫폼 세계 1위 기업으로, 월간 이용자 숫자가 2억7000만명에 달하는
센드버드(Sendbird)의 창업자다

▶▶1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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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수자원공사 하수도 범람
통제 계획 의견수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MWRA

는 합류식하수도범람(combined sewer over-

flow, CSO) 공시 계획서 최종안을 매사추세츠

환경보호국(MassDEP)에 제출했다고 4일 밝

히고 2월 24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고 공시했다. 이 공시는 보스톤코리아, 보스톤

글로브 등 주요 커뮤니티 신문에 공시된다. 

매사추세츠수자원공사(MWRA)는 폭우시

빗물이 하수도와 섞여 범람하는 합류식하수도

범람(combined sewer overflow, CSO)으로 처

리되지 않는 하수도가 강물과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종 계획을 수립해 환경

부에 제출했다.

주정부는 홍수, 폭우 등의 사태로 하수도가

범람해 정화처리되지 않는 섞인채로 강과 호수

바다 등에 흘러들어갈 경우 MWRA가 이를 주

민들에게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공지

는 온라인 또는 이메일 그리고 문자로 전달할

수 있다. 

일부 MWRA 수도를 사용하는 타운의 경우

합류식 하수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빗물

이 하수도에 흘러 들어가 생활하수와 섞이게

된다. 폭우시에는 하수도의 용량을 넘어서 범

람하게 되는 것을 합류식하수도범람(CSO)라

칭한다. 

매사추세츠수자원공사는 보스톤 매트로지

역에서 합류식 하수도 범람을 최소화 할 수 있

는 25년에 거친 장기 합류식하수도범람통제계

획을 완료했다. 이는 연방청정하수도법의 기준

에 부합할 수 있도록 35개 하수도 시스템을 개

축해 범람한 하수도를 CSO배출구에 담도록 하

는 공사를 포함하고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울

시가 기존 서울의 블랜드 슬로건이었던 I

Seoul You를 대체하는 새로운 슬로건을

선정해 선호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끌어올

리고, 글로벌 도시로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서울을 대표하는 도시

브랜드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미래와

전통이 공존하고,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의

비전을 담은 슬로건 후보(안)을 선정하고,

국내‧외 2,000명에게 사전 여론조사를 실시

하였다. 최종 브랜드 슬로건 후보로 ▲

‘Seoul for you’  ▲ ‘Amazing Seoul’

▲ ‘Seoul, my soul’ ▲  ‘Make it hap-

pen, Seoul’ 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대상

으로 한달 간 국내‧외 선호도 조사를 실시

할 계획이다.

‘Seoul for you’는 현재 약자와의 동

행으로 대표되는 시정 철학을 담은 슬로건

으로,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된 서

울’ 이라는 뜻이다. 교육, 경제, 문화 등

대한민국의 수도로서의 서울의 진정한 면

모를 보여준다는 의지를 담았다.

‘Amazing Seoul’은 전통, 문화, 예

술의 중심지이며 놀이공간으로 가득한 놀

라운 서울의 모습을 담은 슬로건으로 활기

차고 경쾌한 분위기를 나타냈다.

‘Seoul, my soul’은 서울과 소울의

발음이 동일한 점에서 착안, 서울은 나의

영혼, ‘얼’ 이라는 뜻으로 인간적인 따

뜻함과 자유로운 열정이 가득한, 내 영혼

을 채울 수 있는 도시 서울이라는 의미이

며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모두 어필할 수

있는 글로벌적인 요소를 담았다.

‘Make it happen, Seoul’은 모든 것

을 가능하게 하는 도시, 모든 것을 실현시

킬 수 있는 역동적인 도시 서울의 가능성

을 담았으며, 국내보다 해외 선호도가 높

은 점을 고려하여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다

. 관심있는 한인들은 1월 31일까지 서울시

엠보팅(http://mvoting.seoul.go.kr/73843)

또 는  외 국 어  웹 사 이 트

(http://english.seoul.go.kr)에서 가능하다

.

서울시는 최종 브랜드를 선정해 내년 2

월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시 새로운 슬로건 선호도 조사 

매사추세츠 수자원국(MWRA)은 최종 합류식 하수도 범람(CSO) 공시 계획서를 작성해 매사추세츠 환경보호국(MassDEP)에

제출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누구나 https://www.mwra.com/harbor/html/cso_sso_reporting.htm웹사이트에서 해당 계획서

를 볼 수 있습니다.

서면 의견은 2023년 2월 24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Environmental Monitor에 게시된 날짜로부터 30일입니다.

MassDEP으로 보내는 서면 의견은 이메일(선호) massdep.sewagenotification@mass.gov이나 우편 100 Cambridge St, Suite

900 Boston, MA 02114으로 제출하십시오. 매사추세츠 수자원국으로 보내는 서면 의견은 이메일 Web.Enquad@mwra.com으로

제출하십시오

본 공시는 Environmental Monitor와 Boston Globe, 그리고 well as media outlets serving Environmental Justice communities in

CSO-impacted communities such as the Sampan, Post-Gazette, Boston Korea, Brazilian Times, El Mundo, Thang Long Newspaper,

Profile News, Dorchester Reporter 및 Boston Herald 등, CSO의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에서 환경 정의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

하는 언론 매체에 게시됩니다.

공시 - MWRA CSO 공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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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공인 세무사

김 창 근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Suite 278, Woburn, MA  01801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1면에 이어서

2023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였다. 팁을 받은 근로자들의 기본 임금은 시

간당 $6.75로 인상된다. 

매사추세추외 6개주와 51개 시는 시시간

당 최저임금을 $15로 올렸다. 로드 아일랜드

는 최저임금을 $13로, 버몬트는 최저임금을

$13.18, 그리고 메인은 $13.80으로 각각 올렸

다. 

1월 1일로 매사추세츠주는 워싱턴 DC

($16.10), 워싱턴 주 ($15.74), 캘리포니아 주

($15.50) 등과 함께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최

저임금을 지급하는 주가 됐다. 

그러나 최근들어 근로인력이 급격히 부족

한 상태가 되면서 많은 사업체들은 근로자

들에게 최저임금을 훨씬 넘어서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타겟은 초봉을 $15에서 $24

로 인상했으며 스탑앤샵은 파트타임 근로자

의 임금을 $15로, 풀타임 근롸자의 임금을

$17.30로 고정했다. 버라이존의 경우 기본급

이 시간당 $20이다. 

연방 최저임금은 지난 2009년 이래 변함없

이 $7.25에 머무르고 있다.

IRA인플레 감축법 발효 

IRA법이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올해 1월

부터 전기차 20만대까지만 제한됐던 상한제

(Cap)가 없어지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제되

된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를 구입하는 소비

자는 $7500 세금 크레딧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전기차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는 커다란 혼동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는 지난해 말 전기차 크레딧을 받

을 수 있는 차 명단을 발표했다. 이 명단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재무부와 국

세청은 다음 몇주동안 최종명단을 조정할

전망이다.

더구나 3월부터는 다른 법안 조항들이 시

행되면서 상당부분 혜택이 제한되게 될 전

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3월부터 40%의 배

터리 광물질은 미국 또는 통상조약을 맺은

국가여야 한다. 2027년에는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중국견제, 전기차 미국내 생

산장려라는 당초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가

문제가 혼재되어 있어 명확한 규정은 좀더

지켜봐야 한다. 따라서 차량 구입을 고려하

고 있다면 좀더 기다렸다 구매를 선택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인슐린 가격 상한제

IRA에 포함된 이 법은 1월 1일부터 발효

됐다. 이에 따라 당뇨환자들은 인슐린 비용

으로 한달에 $35 이상을 지불하지 않도록 했

다. 다만 적용대상은 시니어로서 메디케어

가입자들에게만 해당된다. 이를 전 미국인

들에게 적용하려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었

다. 일부 의원들은 2023년 다시 법안을 발의

할 계획이다. 

새해 시작되는 새로운 매사추세츠 법규들

백만달러 소득세 

매사추세츠 헌법 수정안에 따라 1백만불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4%의 추가 소득

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주민

투표 결과 52% 유권자의 찬성으로 법제화

됐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불체자 운전면허 허용 

근로 및 가족 이동법(Work and Family

Mobility Act)은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운전

면허를 허용하는 법안으로 올해 7월부터 실

시된다. 지난해 초 매사추세츠 상하원은 주

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override)하는 재

가결을 했다. 그러나 보수측의 노력으로 서

명지를 모아 11월 주민투표안 4항으로 표결

에 부쳤다. 유권자들은 53.7%의 찬성으로 이

법안의 존속을 승인했다. 

클린에너지 및 기후 법안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2021년 3월 온실개

스 방출을 줄이고 2050년 제로 방출량인 넷

제로(Net Zero)를 달성한다는 점진적 기후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의 일부는 2023년에 발효한다. 이

법안은 주 에너지자원부(DOER)가 신규 건

축물에 지자체가 부과하는 에너지 코드를

설립하게 된다. 

신규 구정은 각 지자체에서 승인되는 경

우 물사용 및 신규 건축물에 설치되는 각종

낸난방 및 조리 세탁 장비 등의 요건을 규제

하게 된다. 

스포츠 베팅 허용 

스포츠 베팅은 지난 8월 서명해서 매사추

세츠 주내 카지노는 이미 온라인 및 방문 도

박 면허를 신청했다. 매사추세츠게이밍위원

회는 대인 스포츠 베팅을 1월 31일부터 시작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스포츠 팬들은 올해 슈퍼볼 우승

팀에 대한 베팅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게임밍위원회 기준에 맞도록

장비를 제대로 설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스프링필드의 MGM은 대인 베팅 면허를 승

인받았다. 

블루법안 Blue Law

매사추세츠 블루법안에 따라 주내 일부

소매업체들은 일요일 근로자들에게 프리미

엄 급여를 지급했어야 했다. 그러나 2018년

대타협에 따라 조금씩 줄었던 프리미엄 급

여는 올해 1월 1일부터 완전히 사라지게 된

다. 

RMV 마라화나 운전교육 

법은 아니지만 주차량등록국(RMV)은 미

국내에서 처음으로 마리화나 후 운전의 위

험성을 교육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1월부터 운전 교육은 마라화나 흡입 후 인

지, 시력, 반응 시간 그리고 지각 등에 미치

는 효과를 가르치게 된다. 이는 주내 700여

운전교습소에서 5만2천 운전교육생들에게

교육될 예정이다.

근로 및 가족 이동법(Work and Family Mobility Act)은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를 허용하는 법안으로 올해 7월부터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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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이제 매력적인 이자율로 가치 높아졌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지난해 이맘때 CD는 대부분 1%대였다. 그

러나 지금 상당수의 은행 CD는 4%대가 넘

는 이자율을 제공한다. “CD가 달라졌어요

”란 감탄사가 나올 정도다. 더구나 향후 연

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한다면 향후 몇

달 안에 이자율을 더 오를 가능성이 많다. 

최근 주식시장의 급락으로 뮤츄얼 펀드

와 주식의 수익률이 바닥인 상태에서 보장

된 4%대의 수익을 주는 CD는 매력적이다.

비록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을만큼의 수익률

은 보장하지 않지만 뮤추얼펀드에 비해 좋

은 대안인 것은 사실이다. 

CD의 이자율이 최근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갑자기 상승한 이

유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때문이다. 인플

레이션의 고삐를 죄기 위한 기준금리인상

의 부산물이 바로 CD 금리의 인상이다. 

비록 연준 기준금리와 CD는 직접적인 상

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CD의 금리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의 오르내림과 궤를

같이 한다. 보스톤글로브는 2일 CD에 관해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CD는 무엇인가?

CD는 일반적인 세이빙 어카운트와 마찬

가지로 하나의 예금형태다. 그러나 CD는

일반예금과 달리 정해진 기간동안 반드시

예금으로 적립해있어야 한다. 세이빙어카

운트는 언제든지 예금을 찾을 수 있지만 이

자율은 그만큼 낮다. 만약 중도에 해지한다

면 은행은 패널티를 부과한다. 

Q. 패널티는 얼마나 되는가?

패널티는 은행과 은행마다 다르다. 따라

서 CD의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일

반적으로 약 3개월치의 이자를 패널티로 물

어야 한다. 패널티는 또한 적립기간이 얼마

나 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부 은행

은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따라서 비상

자금으로 CD에 적립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Q. CD의 적립기간은 어떻게 되나?

은행은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5년까지의

기간의 CD를 제공한다. 1년 이하의 CD는

단기 CD, 4년 이상 적립 CD는 장기라 칭한

다. 

Q. 장기일수록 이자율은 높아지는가?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장기 CD에 높은 이

자율을 제공한다. 그렇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 은행은 자신들에게 최상의 수익을 창

출할 수 있는 이자율을 제공하기 마련이다.

높은 CD이자율을 제공하는 이유는 은행 적

립금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다. 은행은 이 돈

으로 더 높은 이자율에 대출을 제공한다. 은

행은 이렇게 돈을 벌기 때문이다. 

Q. 이자율이 계속 상승한다면 어떤 일이 벌

어지는가?

이자율이 4에서 5%로 높아진다면 결코

4%의 이자율에 장기간 묻어둘 이유가 없다

. 지난 1980년에 인플레이션이 극을 이뤘을

때 CD 이자율은 15%에 달하기도 했다. 따

라서 적은 금액 규모로 CD에 적립하는 전

략을 취하는 것이 좋다. 

Q. CD를 어떻게 구입하는가?

현재 은행들과 크레딧 유니온들은 아주

공격적으로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자신이

이용하는 은행의 CD를 알아보는 것은 한 방

법 이 다 . depositaccounts.com,

nerdwallet.com, 그리고 bankrate.com 등

에서 이자율을 체크해 볼 수도 있다. 

Q. CD는 안전한가? 

CD는 그 안전성으로 인해 은퇴 계좌의 하

나로 각광받고 있다. CD는 FDIC 보험에 가

입된 은행과 크레딧유니온들이 제공하며

이들은 정부가 보장하는 전국 크레딧유니

온국의 지원을 받는다. 은행과 크레딧 유니

온이 망해도 돈을 잃지 않는다. 그러나 적립

한도(deposit limits)내의 금액이어야 한다. 

FDIC의 보장 한도는 예금주의 한 은행

예금당 $250,000이다. 

Q. 최소 적립금액이 있는가?

비록 CD의 최소금액 규정사항은 없으나

대부분의 은행은 $500에서 $1,000를 요구한

다. 

Q. 이자 소득은 세금을 내야 하는가?

그렇다. 2022년에 이자소득은 2022년 세금

보고시에 소득으로 포함시켜야 하다. CD의

적립기간이 2-3년이 된다하더라도 매년 이

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은행은 이자 소득에 대한 서류1099-INT를

매년 초 보낸다. 

Q. 온라인뱅크란 무엇인가 

온라인에서만 운영하는 은행들은 은행

지점 등을 운영하는 경비를 절약하기 때문

에 일반적으로 높은 이자를 제공한다. 

Q. 이자율과 연수익율과 무슨 차이가 있는

가 

연 수 익 율 (Annual percentage yield,

APY)은 이자율을 복리로 계산하는 것을 말

한다. 보통 원금에 매년 붙는 이자를 더한 금

액에 이자를 붙이기 때문에 단순 이자율 계

산보다는 금액이 많다.

editor@bostonkorea.com

이자율이 4%대, 현금 보유보다는 안전한 CD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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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뉴잉글랜드 지역 동포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2년 한 해가 가고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동포 여러분 가내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코로나 19가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이 겹치면서 어

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생활 물가 등도 전례 없이 높아져 동포

여러분들의 삶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하지만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는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의 문화가 지역 사회에 널리 전파될 수 있

도록 다채롭고 의미 있는 행사를 개최하신 바 있습니다. 자영업

은 물론 과학, 제약, 의료 등 전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도

자신의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올 한해 당지 동포들의 권익신장, 우리 기업들의 당지

진출 확대, 동포 기업인들과의 소통 강화, 공공외교를 통한 한류

확산, 차세대의 주류사회 진출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

니다. 아무쪼록 동포 여러분께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매사추세츠 한인동포 여러분

계묘년을 맞이하여 제 42대 한인회가 새로이 출범하였습니다.

그동안 서영애 회장님과 41대 한인회의 많은 분들이 함께 힘들었

던 팬데믹을 잘 이겨내고 훌륭히 한인회를 이끌어 주심에 존경

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더욱 어깨가 무겁습니다. 한미수교 140주년과 이민 120

주년을 거치며 우리 동포사회에는 많은 우여 곡절이 있었음을 여

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여러 어르신들과 동포들

의 협조로 이루어진 한인회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는 2

세, 3세와의 융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임은 너무나 잘 알고 느

끼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 알고는 있으나, 그 누군가가 내가 되

기는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작은 힘들이 하나 둘씩 모일 때 비로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42대 한인회는 미약하나마 그 작은 힘을 우리 동포

들을 위해 또 이 매사추세츠 한인사회에 보태려 합니다. 

“There is No such thing as Luck, Luck is where preparation

meets opportunity”

그렇습니다. 계묘년은 행운의 해입니다. 그러나, 행운은 스스

로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많은 격려와 도움 그리고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새해에

는 더욱더 가정에 평안과 행복,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길 한

인을 대표해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동포여러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해를 거듭하며 계속되는 전염성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은 여전

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경기 마저 닥칠 수 있다

는 별로 달갑지 않은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굴을 파

서 자신을 지키는 토끼처럼 지혜롭게 대비책을 강구하는 게 좋

을 것 같습니다.

본 회는 지난해 계획했던 사업을 모두 이행하지는 못했지만 비

교적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연초 ‘설날’을 맞이하여 주

지사의 ‘한인의 날’ 선포로, 동포들이 주류사회에 기여한 공

로와 중요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국전 참전용사

보은/추모식은 주립현충원에서 많은 참전용사들을 모시고, 주정

부 고위관계자 및 주류언론들과 함께 성대히 치뤘습니다. 또한

광절복 기념식과 함께 개최한 전통문화행사는 타민족의 관심과

참여를 더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순회 영사업

무를 개최하여 다수의 동포들에게 편리를 제공하였으며, 그외 여

러 동포들과 필요한 정보를 나누며 일상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

니다. 

아울러 본 회는 해외에서 출생한 차세대들이 불합리하게 적용

받았던 모국의 국적법/병역법 개정을 위해 오랫동안 유관단체와

긴밀히 공조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결과, ‘헌법불합치’ 를 판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주어진 늑장을 부리다가 ‘졸속’으

로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된 법률안은 조금 ‘완

화’ 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고 있는 현

실입니다. 이에 본 회는 더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

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본 회는 올해도 예년과 같이 소수계의 권익신장과 역량강화에

도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소수계 및 이민 등에 관련된 법

령을 주시할 것이며, 동포들의 사소한 고충도 경청하여 불이익

이 없도록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단체들과도

유대를 공고히 하고, 더 많은 동포들이 참여하여 화합으로 발전

하는 한인사회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동포여러분,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한 모국은 우리들의 자긍심

을 더욱 높일 것이며, 동포들의 향상된 역량과 자질은 지속적인

모국의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새해에도 건강과 안전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인 동포사회의 모든 분들 복 많

이 받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헌법 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

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정책을 수렴하고 이

를 추진한다와 92조에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민주평화통

일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에 근거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 통일

정책 자문기관입니다.

1981년도에 설립되어 42년이 되었으며 2만여명의 평통위원 중

해외에145개국4천여명의자문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미주지역

2천여명의 자문위원 중 보스턴에는 5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에도 보스턴 협의회에서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해

외지역의 특성을 살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공공외교에

중점을 두어 많은 강연회, 음악회를 주최 했으며 한국전 참전용

사 묘비에 국기 달기 행사를 해 많은 한인 분들과 현지인이 참여

했습니다. 지난달 자유,평화,번영이란 구절로 육행시 경연대회

를 해서 한인 동포사회에 현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해도를 높였

습니다. 

지난해 북한은 70여차례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 발

사와 핵위협이 일상화 되어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보스턴 지역 한인 동포분들도 한마음이 되

어 공공외교를 해야 합니다.  ▶▶ 9면으로 계속 

매사추세츠 한인회 

42대 회장 

장영수 

유기준

주보스턴총영사관 

총영사 

2023 신년사2023 신년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지역협의회 

한선우 뉴햄프셔 한인회장

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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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주변에 널리 알

리는 것이 공공외교의 가장큰 목적입니다.  올해에도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한해가 되기위해 민주평통 보스턴 협

의회가 앞장설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인 동포 여러분,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고 다같이 손잡고 격려하며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새해에 모두 건강하십시오

존경하는 한인 여러분,

시민협회에서는 한인 1세대 임원진과 한인 2세대 임원진의 공

동 참여가 더욱 발전해가는 2022년 이였습니다. 차세대 임원진의

구성이 더욱 강화되었고 각종 시민협회 행사를 맡아 진행하였습

니다. 그리고 2세대 이사진(Board of Directors)이 보강되는 신

선한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6월에는 정치인턴 모금 만찬을 3년만에 대면 행사로 뉴튼에 위

치한 매리어트 호텔에서 개최하여 많은 참석자후원에 힘입어 후

원금 12,000모금에 성공하였습니다. 한국계 정치인에 국한되어

있던 과거와 달리 다양성과 포용(Diversity and Inclusion: D&I)

을 향한 새로운 시도를 시행하면서 바나 하워드(Vanna

Howard) 캄보디아계 매사추세츠 17지역구 하원의원을 기조연

사로 초대하였습니다.

치열한 경쟁으로 인터뷰를 통해 선발 된 6명(대학생 1명, 고등

학생 5명)의 정치인턴은 미셸 우 시장, 투 누엔 우스터 시의원, 그

리고 택키 챈 주 하원의원 사무실에서 올 여름 인턴으로 일을 하

였습니다. 그리고, 인턴 활동을 하는 동안 시민협회 이사님들이

멘토링을 주관하여 인턴들의 사기를 고양하였습니다. 또한,

CKA(Council of Korean Americans)의 멤버와 정치인턴, 임원

진 그리고 이사진이 함께하는 여름 쿡아웃을 주관하여 차세대 양

성에 노력하였습니다.

11월에는 보스톤 총영사관과 함께하는 한국의 날을 프레밍햄

에 위치한 쉐라톤 프레밍햄호텔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

에는 가야금 오정희씨와 해금 그리에스 이경강씨가 어메이징 그

레이스, 유레이즈미업, 새타령, 아리랑 메들리를 가야금과 해금

으로 연주하고 창도 곁들였습니다.

또한, 한인 2세를 대상으로 하는 제 10회 영리더 심포지움을 뉴

튼소재 포포인츠쉐라톤호텔(Four Points By Sheraton)에서 개

최하여 올해의 주제이자 화두는 자아정체성확립과 개발(Build-

ing Your Own Identity)를 선정하여 샘현(Sam Hyun) 보스톤시

연방정부관련업무 디렉터, 사라 김(Sarah Kim) MA 재무부 총

괄법률고문), 이마리 패리스 제프리스(Imari Paris Jeffries) 킹

보스톤재단 대표 연사로 초청하였습니다. 대표 연사들의 정체성

확립과 자신의 경험을 같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2023

년 계묘년 새해도 토끼처럼 명쾌하고 활기차게 도약하는 한 해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시민협회의 끊임없는 관심과 응

원 부탁 드립니다.

다시 오지 않을 2022년을 보내고 기대가 가득한 계묘년 새해가

떠올랐습니다. 보스턴 한미 노인회 회원님들을 대신하여 새해 인

사 드립니다.

언제나 새해 아침이면 새로운 각오와 보스턴 한미 노인회가 계

획한 일들을 빠짐없이 실행 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모든 분

들이 힘들어 했던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보스턴 한미노인회가

예전처럼 활기차게 할동 할 수 있도록 물심 양면으로 도와 주신

여러분들께 이렇게 지면 통해 감사 인사 드립니다.

2023년에는 보스턴 한미 노인회가 다시 성장 하고 주변을 돌

볼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며 회원 분들의 활기 찬 참

여로 재미있고 웃음이 가득한 모임, 서로 믿어주고 감싸주는 모

임, 칭찬과 감사가 넘쳐나는 보스턴 한미 노인회가 되기를 기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힘들었던 기억들을 모두 잊으시고 계묘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멋지고 보람 찬 대망의 한 해가 되시길 다

시 한번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희망찬 2023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에게 힘들었던 팬데믹 기간이었고 아직도 그 여파로 몸살

을 앓고 있지만 저문 임인년 뉴잉글랜드지역 여러 한국학교들을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한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어려움이 다 가시지 않았지만 학교와 교실 문들을 활짝

열어 젖히며 새롭게 시작한다는 다짐과 각오로 2세 교육을 위해

힘을 쏟으며 최선을 다하는 각 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일선의 선

생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다시금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저문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원치 않던 마스크와의 3년이라

는 긴 악연에 종지부를 찍고 모두가   힘들었지만 앞으로의 희망

을 되찾게 한 한 해였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각 학교 선생

님들은 역경에 굴하지 않고 학교를 믿고 선생님을 신뢰해 주신

학부모님들의 격려, 재외동포재단 및 보스턴 총영사관의 지원에

힘입어 ‘온라인 교실’을 진행했습니다. 2세들의 교육을 중단

하지 않은 모든 선생님들의 수고하심으로 이제는 다시금 서로의

미소를 기쁨으로 보며 나눌 수 있게 되어 한편으론 감사의 한 해

가 아니었나 되돌아봅니다.

지난 해에도 외교부와 보스턴 총영사관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동해, 독도 지명표기 조사활동 및 강연회의 성공적인 개최, 전-

후반기 뉴잉글랜드지역 정기 교사 연수회와 2022년도 어린이 글

짓기 및 손글씨 대회 등 여러 행사들을 준비와 진행을 위해 불철

주야 수고해 주신 협의회 임원 여러분과 늘 격려와 지원을 아끼

지 않으신 이사회 이사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

다. 2023년에는 그동안 열지 못했던 ‘어린이 동요합창제’, ‘

어린이 사생대회’ 등도 다시금 개최할 계획이어서 뉴잉글랜드

지역 여러 단체장님들과 동포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후원

을 바랍니다.

이제 힘차게 시작하는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우리 뉴잉글

랜드협의회는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르는 새싹이 전하

는 ‘희망’과 ‘기쁨’의 메시지처럼 뉴잉글랜드지역 동포 2세

들의 한글교육과 한국의 역사, 한국 문화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정진할 것입니다. 뉴잉글랜드 지역 모든 한인 동포 여러분 계

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계묘년(癸卯年) 이 밝아 왔습니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이 밝아 왔습니다. 

한미예술협회는 열심히 활동하는 예술가들과 함께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지난 10년간 꾸며 왔습니다. 특 ▶▶ 11면으로 계속 

뉴잉글랜드 시민협회 회장

양미아 

한순용

보스턴 한미 노인회 회장 

2023 신년사2023 신년사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협의회 

남일
보스턴 한미예술협회장 

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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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년사2023 신년사

히 2022년은 보스턴 재단 등으로부터 발전 기금을 받으며 주류

미국사회로부터 한인 문화단체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해였습

니다. 이를 바탕으로 예술협회는 이제 토끼의 해를 맞아 앞으로

10년을 마라 보며 다시 한번 도약을 시작합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국악기와 서양 악기의 조화를 보여 주

는 하버드대학교에서  봄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가을에는

삼세대의 연주자들이 두 피아노 곡들의 향연을 벌리는 피아노 대

축제가 조던 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통 한지를 직접

제작하는 한지예술의 대가 이종국 작가를 초빙하여 전시 및 워

크샵을 열며, 미술가 레지던시 등의 특별 미술 프로그램도 계획

중입니다. 그간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음력설 축제로 있을 보

스턴 미술관 (MFA) 2월 음악회를 선두로 한국 유산을 알리는

시리즈로 옹기, 자수 등을 다루는 비대면 심포지움도 계속될 예

정입니다.

예술과 여행은 우리를 찾게 하는 동시에 잃어버리게 한다고 합

니다. 예술가의 소리, 움직임, 색깔은 여행처럼 보지 못했던 아름

다움으로 감동을 주며 우리를 풍요한 다른 세계로 옮겨 놓습니

다. 이런 귀한 기회를 만드는데 아낌없는 후원을 베푸시는 정정

욱 이사장님, 그리고 이사, 임원, 후원자, 봉사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이런 기회를 찾아

주시는 관객들의 꾸준하고 열정적인 성원에 크나 큰 감사를 드

립니다.

새해에도 독자 여러분들께서 아름다움의 세계를 풍요롭게 만

끽하실 수 있는 복된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잉글랜드 생명과학협회 (New England

Bioscience Society, 이하 NEBS) 회장을 맡고 있는 정다정입니

다. 먼저, pandemic 이후로 지난 3년간 일상의 회복을 위해 힘쓰

셨을 모든 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3년 계묘

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보스턴 및 뉴잉글랜드 지역의 모든 한인

여러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깃드는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

겠습니다.

NEBS는 뉴잉글랜드 지역의 한인 생명과학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1984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창립 39 주년을 맞는

Massachusetts에 공식으로 등록된 비영리 학술 단체입니다.

2023년에도 NEBS는 뉴잉글랜드 지역의 생명과학자들을 위해

많은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월 NEBS monthly meeting을 시작으로 NEBS의 회원들의

성과를 나눌 수 있는 월례 세미나가 이어집니다. 5월에는 NEBS

의 가장 큰 행사인 NEBS 연례 학회를 Boston에서 개최하기 위

해 임원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NEBS 활동 정보는 별도의 비용 없이 저희

홈 페 이 지  (www.nebskorea.com) 및  페 이 스 북

(www.facebook.com/NEBSKorea) 그리고 이메일 구독신청으

로  (goo.gl/forms/sfnndheYpN6Ld57c2) 확인하실 수 있고

NEBS 활동에 관심있는 분들은 누구나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

니다.

NEBS가 한인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과학 기술인 협회 뉴잉글랜드 지부에서 인

사 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에 여러분과 가정 모두에 건강과 행복이 충

만하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풍성한 결실로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과학기술 협회 - 뉴잉글랜드 지부는 이제 50년의 역사를 지나

, 완숙의 단계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스톤에 계시는 여

러 재미 한국인 과학자 분들의 교류의 장을 마련했고, 많은 분들

이 좋은 추억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날 미국

에서 첨단과학이 미래를 만든다는 미국 행정부의 입장에 많이 공

감하며, 그중의 한국계 과학자 분들의 모임을 증진하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뉴잉글랜드지역은 교류와 소통의 중심지중의 하나로, 특히나

과학 기술의 허브로 자리잡았습니다. 지난해에 KSEA에서 주최

했던 수학 경시대회는 아직 온라인 - 비대면으로 개최되었지만,

예년과 다름없이 많은 학생들이 참석해 주었습니다. 시험 결과

에 상관없이 수학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기회가 되었기를 기원합

니다. 이번 해에는 3년만에 다시 대면 (in-person) 으로 수학 경

시대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추후에 공고 예정입니

다. 많은 참석 부탁 드립니다.

또한 보스톤 시내에 위치한 대학교의 한국계 재학생 모임 후

원 (Young Generation Chapter) 과 KASBP (재미 제약인협회)

보스톤 지부와의 연계를 통해 현직에 계신 과학자 기술자분들과

다음세대들의 모임을 좀더 활발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학회나

세미나가 다시 대면으로 돌아옴에 따라, 전에 개최하던 과학 기

술 세미나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관심과 많은 참석 부탁 드

립니다. 

2023년을 시작하는 이때에, 새해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

어지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대비하라”

존경하는 뉴잉글랜드 한인 여러분 계묘년 신년새해에는 조국

대한민국이 평화통일이 되기를 기원 합니다. 2022년은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었던 한해였습니다. 계묘년새해에는 보다 신명 나는

한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2023년에도 하시는 모든 일들이 축복

과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로워야 할 이 때 나라가 혼돈 속에서 헤

어나지 못하고, 안보가 걱정되는 이 시국에 북한의 무인기가 서

울상공을 활보해 국민 모두가 불안한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북괴군이 수작을 걸어옴은 우리 대한민국에 선제공격의 빌미

를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미 군사동맹이

영원하여야 합니다. 북괴 김정은이는 중공군 괴수 시진핑을 믿

고 까불고 있는데 전쟁이 나면 석기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왜 모

를까.

김일성 3대 세습으로 우리대한민국은 물론 세계를 위협하는

괴물로 성장함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대로 이어지면서 무엇

을 했는가. 북한에 퍼주기 정치에 도를 넘어 안보를 위협하는데

문재인의 제왕적 은퇴생활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봅니다. 

안보가 절실한 이때 다시는 제2에 6.25 전쟁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중공군 괴수 시진핑이 김정은이를 이용해 대한민국을 접

수하려 합니다. 중공은 천년의 적국입니다. 좌파들에 의해 썩어

가는 우리대한민국을 정화하여야 합니다. 

다음 선거에서 이들을 잡지 못하면 죽 쑤어 개 좋은 일 시키는

일이 됩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조국 대한민국은 없어집니다. 애

국하는 길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그 동안 피땀 흘

러 이룩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전진합시다. 사랑하는 대한민

국 파이팅!!!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두루 성취하시는 즐겁고 행

복하시고 건강들 하시기 바라며   계묘년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정다정

뉴잉글랜드생명과학협회

한국과학기술인협회

51대 뉴잉글랜드 지부 회장

김영훈

김우혁

뉴잉글랜드 재향군인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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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코로나 변이, 동북부에서 지배종으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CDC에 따르면 새로운 코

로나바이러스 변이인 XBB가 12

월 17일 현재 미 동북부에서 감염

의 35%를 차지하는 지배종으로 치

솟았다. 

XBB변이의 급격한 확산은 기

존의 코로나바이러스 변이에 비해

백신과 감염에서 생성된 면역 항

체를 회피하는 능력히 훨씬 강하

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매스 챈메디컬스쿨의 제레미

루밴 박사는 “아주 짧은 시간안

에 다른 변이들을 사라지게 만들

었다. 이는 더 많은 전파 능력을 보

유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고 밝혔다. 

루벤 박사는 아주 중요한 점으

로 XBB가 기존의 변이에 비해 중

증을 발생시킨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백신의 보

호를 피하는 변이들이 심각한 질

병을 일으킨다는 사례가 것의 없

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보아 백신

은 중증을 일으키는 것을 보호하

는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XBB는 BA.5 와 BQ.1.1처럼 오

미크론의 또다른 변이이다. 세계

보건기구에 따르면 지난 10월에서

11월께 미국에서 발생했으며 현재

전체 감염의 18% 정도를 차지하

고 있다. XBB는 다시 XBB.1 과

XBB.1.5. 하위변이로 분화했다. 

XBB는 지금까지 중증을 발생

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현

재 XBB.1 과  XBB.1.5.의 병증이

어떤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XBB.1의 경우 이미 유행했던

영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

으며 XBB.1.5.는 미국에서 발생했

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보고되지

않았다. 

스크립 연구소의 에릭 토폴 박

사는 12월 23일 온라인 칼럼에서

XBB.1.5의 폭증과 더불어 뉴욕의

병원 입원율 증가와 일치되고 있

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의 입원은

매사추세츠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 입원환자의 수는 땡스기빙 이후

증가해 12월 19일 914명에 달했다. 

현재까지 소규모 연구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와 오리지널 코로나

바이러스에 모든 효과를 보이는

개량 백신인 바이베일런트 부스터

백신(bivalent booster vaccine)이

XBB 변이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전문가들은 백신이 감염을 완전

히 차단하지는 못하지만 양질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확실하게

감염을 방지한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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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현

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불법이민자를 즉각 추방하도록 허

용한 정책인 이른바 '타이틀 42'의 확

대 방침을 밝혔다.

대신 최근 미국 국경지역에서 불

법입국 시도가 많이 늘어난 중남미

4개국 국민의 합법적 이민을 위해 매

월 3만명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도전을 앞

두고 취임 이후 최대 정치적 약점으

로 지목된 이민자 문제에 체계적 해

법을 적용하면서도 불법 이민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

명한 것이라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

서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의 이

민 시스템은 붕괴했다"며 "쿠바와

니카라구아, 베네수엘라, 아이티 등

4개국에서 멕시코를 통해 국경을 넘

는 이들이 불법 이민의 대부분을 차

지하지만,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는

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대법원 결

정으로 타이틀 42호가 유지되는 한,

정부는 이를 이용할 것"이라며 "예

산 통과로 이민 시스템을 완전히 고

치기까지 우리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멕시코 및 베네수

엘라, 일부 중미 국가에서 미국 국경

을 넘어온 불법이민자에게 적용된 '

타이틀 42' 정책이 니카라구아, 쿠바

, 아이티 국민에게까지 확대된다.

백악관은 '타이틀42' 정책을 확대

하는 대신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구

아, 쿠바, 아이티 등 4개국 국민의 합

법적 이민을 매월 3만명까지 수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 메시지는 미

국 국경에 그냥 나타나지 말라는 것

"이라며 "여러분이 법적 조치를 밟

지 않는다면, 새 프로그램을 적용받

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사실

상 국경을 봉쇄하다시피 한 전임 트

럼프 전 대통령 시절의 불법이민자

대책을 완화할 것을 시사하면서 국

경지역에 불법이민자들이 대거 몰

려들어 골머리를 앓아 왔다.

'타이틀 42' 정책은 지난 2020년 3

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도

입한 정책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

기 위해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불법 입국자

를 난민 심사 없이 즉각 추방할 수 있

도록 한 조치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 조치를 유

지해 왔지만, 일부 시민단체의 소송

으로 워싱턴DC 연방법원이 종료를

명령하며 한때 폐기가 예상되기도

했다.

그러나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지

난 연말 당분간 정책 유지 판결을 내

리고, 오는 2월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방침을 밝히면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분간

이 정책은 유지되게 됐다.

외신은 일단 이번 조치를 이민 문

제에 있어 큰 변화로 평가하며 2024

바이든 "이민시스템 붕괴"…불법입국자 즉각 추방정책 '확대'

년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공화당의

분열로 하원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바이든 대통령이 최대 정치적

약점인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주 초 멕시코

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북미 3국 정

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앞두고 오

는 8일 계기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도

시를 방문, 불법이민자 문제에 대해

거듭 단호한 대응을 밝힐 방침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

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정

교회의 성탄절 기간인 6일 정오부터

36시간 동안 휴전을 명령한 것에 대

해 "그가 산소를 찾으려 노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kyunghee@yna.co.kr

재선 도전 앞두고 정치적 약점 대응…월 3만명 이민 수용 약속

푸틴 '36시간 휴전 명령' 발표에는 산소 찾으려 노력하는 듯

기업 임원들 자사주 내다 팔아 

루스벨트룸에서이민정책을발표하고있는바이든대통령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지난해 미국 뉴욕증시가 급락했지만

, 상장기업 임원들은 아직 바닥이 아

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

지시간) 기업 임원 등 내부자의 자사

주 매입 동향을 반영하는 '인사이더

센티먼트 인덱스'가 지난달까지 6개

월 연속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통상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들

의 자사주 매입은 향후 해당 기업의

주가에 대해 내부자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내부자가 약세장에서 자사주를 매입

하는 행위는 기업가치가 저평가됐다

는 것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여진

다.

그러나 미국 상장기업의 임원들이

3개월간 사들인 자사주와 매각한 자

사주의 평균 비율을 나타내는 이 지

수는 지난해 6월 0.357을 기록한 뒤

꾸준히 하락해 지난달에는 0.278까

지 떨어졌다.

WSJ은 이 같은 내부자의 동향은

향후 주식시장에서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조라고 지적했다.

네잣 세이훈 미시간대 교수는 "투

자자들은 주가가 이처럼 하락했는데

도 기업 임원들이 자사주를 사지 않

는다는 것을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

다"고 말했다.

지난해 자사주를 대거 매각한 대

표적인 인물은 테슬라 최고경영자

(CEO) 일론 머스크다. 머스크는 트

위터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

두 230억 달러 주식을 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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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사진은 5일 남산에서 바라
본 용산 대통령실 일대 모습.

군 정보·작전라인 대폭 '정비' 지적도…
'대통령실 촬영' 놓고도 여전히 논란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영

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서울 핵

심 구역까지는 진입하지 않았다고

자신하던 군이 약 일주일 만에 말을

바꾸면서 애당초 방공 작전 전체가

잘못됐던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

기된다.

더욱이 서울지역에 침투한 무인

기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

고, 레이더에 포착된 점들을 일주일

넘게 무인기인지 몰랐던 것으로 드

러나 합참의 작전·정보라인에 대

한 대폭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 아니

냐는 지적도 나온다.

5일 합참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

울로 진입한 북한 무인기 1대는 대통

령실 일대 반경 3.7㎞에 설정된 비행

금지구역(P-73)의 북쪽 끝부분으로

진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열린 국회 정

보위에서 북한 무인기에 대한 항적

조사 결과 비행금지구역 북쪽을 지

나간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고한 것

으로 알려졌다.

군은 사건 초기인 지난달 27일 "무

인기가 용산 상공을 비행한 항적이

없다"고 했고, 29일에는 "P-73에 침

범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

는데 이날 재분석 결과를 공개하면

서 말을 바꿨다.

합참은 이날도 "용산 집무실 안전

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으나 용산

대통령실 안전을 위해 설정된 P-73

이 침범당한 상황에서 설득력이 떨

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용산 상공으로는 진입하지 않

았다"는 주장을 유지했지만, 무인기

의 P-73 진입 가능성이 드러난 전비

태세검열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

을 고려하면 검열 완료 후 또 말이 바

뀌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합참이 이처럼 무인기 관련 공개

발언을 번복한 배경에는 정보 판단

에서의 혼선이 있었다.

무인기 침범 당시 서울 상공을 감

시하는 레이더에 탐지와 소실이 반

복되는 특이 항적이 포착됐다. 하지

만 상황을 지켜보던 합참 요원들이

이를 무인기라고 평가하지 않으면

서 대응 작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전비태세검열에서 탐지·소

실이 반복되는 항적을 연결해서 다

시 분석한 결과 무인기의 P-73 침범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다.

군은 지난주 월요일인 26일 침범

사태 이후 이달 2∼3일에 이르러서

야 P-73 침범 가능성이라는 결론에

도달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일주일

넘게 항적을 들여다보면서도 '깜깜

이' 상태에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

였음이 드러났다.

북한 무인기가 2ｍ급 소형이라 탐

지가 어렵다는 초기의 해명에는 사

정을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항적을 잡고도 판단에 실

패한 것인 만큼 방공작전이 처음부

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지난달 27일과 28일에는 레

이더에 포착된 정체불명의 항적을

북한 무인기로 추정하고 잇달아 전

투기를 출격시켰지만, '새 떼'와 '풍

선'을 무인기로 오인하기도 했다.

또한 북한 무인기가 P-73의 북쪽

끝부분, 가령 종로구와 중구가 접하

무인기 진입 번복·정보판단 혼선…'헛발질 軍' 책임론 대두

는 청계천 부근 상공에서 멀리서나

마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

성을 두고도 군은 "여전히 촬영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단언했다.

이는 국가정보원이 이날 국회 정

보위원회 보고에서 내놓은 '촬영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과 결

이 다르다.

합참 역시 북한 무인기가 설령 촬

영 능력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유의

미한 정보는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밝

혔지만, 이 또한 북한 무인기에 촬영

장비가 갖춰졌는지 등 판단에 필요

한 기초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나온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이번 사태에서 군은 정보 판단 실

패와 입장 번복에 따른 책임을 피해

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난 정부 시절 훈련

에 익숙하지 않은 군, 행정업무에 더

치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군

의 기강 쇄신을 위해 이번 사태를 아

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냥 넘어가서

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8

일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해

군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

도 이 장관 사과 전날 "무인기를 격

추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

각한다"고 고개를 숙인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달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적의 무

인기가 서울 중심까지 아무 제재 없

이 날아온 것 자체가 너무 충격"이라

며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

는 최후의 보루로, 국방은 단 한 순간

의 실수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

고 지적하기도 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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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세 풍월주 진공眞功의 아들 신공信功이

678년 29세의 나이로 풍월주에 올랐다. 먼저

그 내용을 화랑세기에서 인용해 보고자 한다. 

[신공은 기유년 생이고 무인년에 낭郎이 되

었다.

그리고 진공의 아들 신공이 대를 이었는데

곧 흠돌의 조카로 또한 흥원의 딸 차홍을 화주

로 삼았다.

수년 내에 낭정郎政은 한결같이 삼간三奸

의 손으로 들어갔다. 흠돌은 아첨하여 문명태

후를 섬겼다. 이에 그의 딸이 유신공의 외손자

이므로 태자415) 에게 바쳤다. 태자와 모후母

后416) 는 흠돌의 딸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소명태자昭明太子는 무열제의

명으로 흠운의 딸을 아내로 맞기로 약속했으

나 (소명태자가) 일찍 죽었다. 흠운의 딸은 소

명제주昭明祭主가 되기를 원했다. 자의후慈

儀后가 허락했다. 이것이 소명궁昭明宮이다.

태자와 더불어 모후母后가 자주 소명궁으로

거둥했다. 태자가 소명궁을 좋아하여 마침내

이공전군理恭殿君417) 을 낳았다. 후后가 이

에 소명궁昭明宮에게 명하여 동궁東宮으로

들어가게 하고 선명궁善明宮으로 이름을 바

꾸었다. 총애함이 흠돌의 딸보다 컸다. 흠돌

의 딸이 투기를 했다.]

짧은 인용문이지만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수라서 그들의 관계가 복잡할 수도 있다. 태종

무열왕 김춘추를 중심으로 그들의 관계를 정

리해 보면, 무열왕은 김유신의 동생 문희(문

명왕후/태후)와 결혼하여 문무왕이 되는 김

법민을 낳았다. 법민은 태자 시절, 남편 김선

품을 일찍 여의고 김춘추의 집안에 유모로 들

어온 보룡의 장녀 자의와 결혼하였고, 후일 법

민이 문무왕으로 즉위하자 자의는 왕후가 되

었다. 문무왕과 자의왕후는 장남 소명태자와

차남 정명태자를 낳았다. 소명은 문무왕 재위

중인 665년에 사망하였다. 소명은 할아버지

김춘추의 명으로 김흠운의 딸과 정혼을 하였

는데 애석하게도 일찍 죽고 말았다. 그래도 흠

운의 딸 김씨는 죽은 소명태자의 제사를 모시

길 원했고, 시어머니인 자의왕후는 이를 허락

하였다. 하지만 자의왕후는 어린 ‘과부 며느

리’ 가 적막한 궁(소명궁)에서 혼자 살아가

는 것이 안스러워 정명태자와 함께 자주 찾아

위로하였다. 마침내 정명태자는 형의 정인이

었던 김씨를 좋아하였고, 그들은 아들을 낳았

다. 그러자 정명의 부인이 투기를 하였다. 정

명의 부인 김씨는 흠돌의 딸인데, 그는 부인을

좋아하지 않았다. 흠돌과 흠운은 형제이다. 누

가 형이고 아우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부

모는 김달복과 정희이다. 정희는 김유신의 동

생이다. 곧 소명의 정인 김씨와 정명의 부인

김씨는 사촌간이다. 정명과 흠운의 딸 김씨(

신목왕후)가 낳은 아들이 이공전군인데, 그가

후일 692년 왕위에 오르니 제32대 효소왕이다

(삼국사기에는 이공전군이 태어난 시기가 조

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681년 ‘흠돌의 난

’ 이 일어난 후 삼간三奸, 즉 흠돌과 진공과

흥원 등 역모의 수괴들을 처단하고, 흠돌의 딸

인 왕후 김씨도 폐비한 후에 흠운의 딸<소명

태자의 정인> 을 왕후로 맞아 687년에 아들 이

홍理洪<후에 이공理恭으로 개명>을 낳았다.

그리고 이공理恭은 691년 태자로 책봉되었고

692년 5세의 어린 나이에 효소왕으로 즉위하

였다. 효소왕은 15세인 702년까지 재위하는 동

안 모후인 신목왕후가 섭정한 것으로 보인다

).

김유신의 부모인 김서현과 만명부인은 장

남 유신을 비롯하여 차남 흠순과 보희, 문희,

정희 등 딸 셋을 두었다. 문희는 무열왕의 왕

후(문명왕후)이고, 보희는 무열왕의 후궁(영

창부인)이 되어 아들 여러명과 딸 요석공주를

낳았다. 요석공주가 김흠운과 결혼하여 낳은

둘째 딸이 신문왕의 왕비(신목왕후)이다. 김

흠운은 655년 조천성 전투에서 백제의 기습공

격을 받고 전사하였다. 그리고 요석공주는 정

확한 시기(655년 ~ 660년 사이) 는 알 수 없으

나 원효대사의 부인이 되어 설총을 낳았다.    

415) 제30대 문무왕의 차자로 태어나서 형

소명이 일찍 죽자 태자가 되었다가 681년 제31

대 신문왕이 되었다.

416) 신문왕의 어머니 자의왕후이다. 자의

의 부모는 21세 풍월주 김선품과 보룡이다. 자

의의 동생 운명은 김오기에게 출가하여 화랑

세기의 저자 김대문을 낳았다. 또 다른 동생

야명은 문무왕의 후궁이 되어 인명전군을 낳

았다. 남동생 순원은 성덕왕과 효성왕의 장인

이 되었다.  

417) 정명태자의 아들 이공전군은 692년에

제32대 효소왕으로 즉위하였다. 김이홍(이공

전군)은 687년에 태어났는데, 신라 왕들 중에

서 출생기록이 전하는 몇 안되는 왕이다. 그는

10여년간 재위한 부왕 신문왕의 뒤를 이어 5

세의 나이로 즉위했다. 정확히 기술되어 있지

는 않지만 기록의 정황상 모후 신목왕후가 섭

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10년 재위에 있

다가 15세의 나이로 702년에 사망하였는데 결

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다. 그래서 차기

왕위는 동생인 김융기가 성덕왕으로 즉위하

였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

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

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

tory.go.kr)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郞世紀, 32세 풍월주風月主 신공信功(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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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며 사람들이 돈에

관한 결심(Resolution)이 무엇인지를 발표

(Numerator, 12/28/2022)했다. 첫째는 ‘돈

을 더 모으는 것’이고 둘째는 ‘소비를

조심하고 기록한다’는 것이다. 새해에 결

심은 했지만, 하루하루 바쁘게 돌아가는

이민 생활에서 돈을 어떻게 모으고 투자하

는지를 모르기에 자꾸 미루게 된다.

은퇴한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서 으

뜸인 것은 노후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65살까지 살아있다면

100살까지 살 확률이 높아진다. 기나긴 은

퇴 생활이 생활비 부족으로 하루하루가 재

앙이 될 수도 있고 제2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도 있다. 

은퇴를 위한 투자제도(IRA)는 직장인

이나 자영업이나 수입이 있는 사람은 누구

나 할 수 있다. 50세 미만은 매년 $6,500 그

리고 50세 이상은 $7,500씩 할 수 있다. 수익

률 7%만 계산해서 $6,500씩 25년 하면 약

$40만 불, 30년 $60만 불, 그리고 35년은 $90

만 불 이상이 된다. 부부가 함께하면 당연

히 두(2) 배가 되므로 백만장자가 될 수 있

다.

노후 준비 등을 위해서 투자를 결정했다

면 그다음은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

?’이다. 2년 전 투자하면 테슬라와 같은

주식투자이다. 2021 연말 최고점에서 현재

약 65% 폭락이다. 이처럼 그 시점 ‘뜨거

운(Hot) 몇 개의 주식이 세월이 지나서 어

떤 상황으로 변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고 누누이 강조했다. 

1950년부터 2010년까지 약 29,000개 기업

이 미국 주식시장에 존재했지만 그중 약

80% 기업이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한 마디

로 내가 은퇴할 때 투자한 기업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고, 몇 개의 기업투자는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몇 개의

기업을 선정해서 투자하지 않고 미국 주식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그렇다고 수익률을

희생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 예로 Van-

guard Total Stock Market Index Fund는

4,026 기업에 투자한 종목이다. 지난 1년은

마이너스 19.53%이었지만, 3년 연평균은

6.97%, 5년은 8.71%, 그리고 지난 10년 연평

균 수익률이 12.08%(12/31/2022)가 된다. 장

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한 사람만이 이

렇게 높은 수익률을 받은 것이다. *Past

performance is no guarantee of future re-

sults.

주식 투자하면 주식시장 폭락으로 투자

한 돈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것

은 대부분 투자자가 잘못된 투자를 하기

때문이며 주식시장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

문이다. 1929년부터 미국 500대 기업(S&P

500) 투자를 참고해 보면 500 기업에 단 하

루 투자해서 이익이 날 확률은 54%가 된다

. 1년 후는 74%, 3년 후는 84%, 5년 후는

89%, 그리고 10년 후는 94%가 된다. 요약

하면 주식시장에 투자해서 약 5년이 지난

후 원금보다 적어질 확률은 약 10% 정도이

다. 이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면

지난 10년 주식시장 연수익률 약 12%씩 받

은 것이다. 

일반인이 노동으로 부를 쌓는 것은 한계

가 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을 운영해서

부를 쌓는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투

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은 “잠을 자는 동

안에도 자산이 불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

으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라고 언

급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미국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이윤 추구

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체제이다. 경제체제

의 하나인 모든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한다. 기업의 주식을 소

유해야 만이 기업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

서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투자 돈이 불

어나는 것이다. 

젊을 때는 돈의 부족을 젊음으로 만회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돈이 부족하

면 그 어려움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혼자 남는 여성의 경우에는 더욱 비참해질

수 있다. 노후대책이 늦었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그만

큼 은퇴자금이 모일 것이다.

새해가 다가온다. 2023년에는 투자 대박

등을 기대하지 말고 미국 주식시장 전체에

매달 $500불씩 투자하는 것을 결심하는 것

이다. 인생에 최고로 도움이 되는 희망해

찬 새해 결심이 될 것이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18)

새해에 노후준비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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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나날이 기다리고 있는 해. 내적인 것을 견고히 다져야 하는 시기

입니다. 현 상태에 만족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 가을에는 기쁨과 결실

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주변 환경의 변화가 많을 때로 이사나 일터의 이동이 있겠습니다.

활동은 많이 하나 시도에 그칠 우려가 있고 인간관계에서 양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매사에 침

착하고 조심스럽게 언행을 하고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야 할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 유리한 달 4월, 8월, 11월. 주의해야 하는 달 3월, 6월, 9월.

쥐띠 | 내적인 것을 견고히 다져야 하는

그동안 쌓아 올린 것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가망이 없었던

곳에서도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정 내에 즐거움과 풍요

로움이 가득 차는 최고의 해가 되겠습니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 인연

을 맺게 됩니다. 단, 신중하게 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점차 안정되는 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사

랑의 표현을 상대방에게 전하면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 유리한 달 5월, 9월, 12월. 주의해야 하는 달 4월, 7월, 10월.

소띠 |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

획기적인 사업도 연결되고 자신의 야망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뜻이

통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일할 수 있는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힘과 지

위와 인기를 다시 얻게 되는 발전적인 해입니다. 상승기류를 타고 있으므로 모든 면에서 만족

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다. 증권은 장기전이 유리하고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

지고 모든 업무가 정상으로 가동되며 소망했던 일도 이루어지겠습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 유리한 달 2월, 7월, 11월. 주의해야 하는 달 6월, 9월, 12월.

토끼띠 |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는

미래를 계획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아서 개척하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

다. 피곤하고 지친 나그네가 황금 마차를 타게 되는 것처럼 편안해지고 행운

이 따릅니다. 환한 기운이 맴도니 어려운 문제도 매듭짓고 중단되거나 침체했던 상태에서 벗어

납니다. 사업이나 직업과 관련해서 좀 더 연구하고 발전을 시도하면 이득이 따라줍니다. 전체

적인 수입이 지출보다는 많아지니 대체로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 유리한 달 3월, 6월, 10월. 주의해야 하는 달 5월, 8월, 11월. 

범띠 | 새로운 기회를 개척하는

크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꾸준히 발전하고 뜻하지 않았던 곳에서 도

움을 받겠습니다. 현실과 이상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 냉정하

게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에서 커다란 수확이 기대되나 분주하고 바빠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에 충분히 시간을 쓸 수 없는 해. 돈이 쉽게 들어오기도 하지만 쉽게

나가기도 하는 때입니다. 좋건 나쁘건 극적인 사건이 많은 해가 될 것입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 유리한 달 2월, 8월, 12월. 주의해야 하는 달 7월, 10월, 11월.

용띠 | 극적인 사건이 있는

궤도수정이 있는 해. 활력이 넘치고 환자는 회복합니다. 뜻을 굽히지

않고 소신껏 밀고 나가면 명예와 지위가 탄탄대로를 달리게 됩니다. 밝은 앞

날이 확실히 보이고 숨겨져 있었던 재능을 맘껏 발휘하게 됩니다. 행복감을 안겨주는 일이 있

겠습니다. 금전적인 이득도 따라주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의 위치를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만

들어집니다. 꼬인 매듭이 풀리게 되므로 애태우던 일이 깨끗이 해결될 것입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 유리한 달 6월, 7월, 9월. 주의해야 하는 달 2월, 8월, 11월.

뱀띠 | 꼬인 매듭이 풀리게 되는 해

변화하지 말고 하던 일에만 전심전력을 다 해야 합니다. 자신이 노력

한 성과가 나중에 아주 값지게 나타날 것이니 지금 당장은 기대한 것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조급한 마음을 가지거나 초조해하지 말고 인내심을 보여야 합니다.

씀씀이를 줄이고 투자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거나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

는 시기입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금전 거래를 꼭 피해야 할 때입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 유리한 달 2월, 7월, 10월. 주의해야 하는 달 3월, 9월, 12월.

말띠 | 하던 일에 전심전력을 다 해야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희망이라는 색깔의 보금자리가 마련되고

금전과 명예가 한 아름 들어올 것입니다. 새로운 기획과 아이디어로 성공할

기회가 다가오고 수입과 수익 면에서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노력한 것이 열매를 맺

어 수확하는 때입니다. 전망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투자한 것 이상 이익이 따라줍니다. 새로운

것을 추진해 볼 수 있는 최고의 시기이고 사교적인 면에서도 좋은 해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 유리한 달 3월, 6월, 11월. 주의해야 하는 달 4월, 10월, 12월.

양띠 | 노력한 것이 열매를 맺어 수확하는

사업이나 투자에 있어서 무리한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계획의

차질이 생기고 예기치 않았던 문제 발생할 수 있으니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탕발림에 귀 기울이지 말고 자신의 주관을 확실하게 세

워야 합니다. 남을 믿지 말고 중요한 일은 반드시 직접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한

후에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깨닫지 않게 미리 잘 살펴야 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 유리한 달 1월, 4월, 5월. 주의해야 하는 달 3월, 6월, 12월. 

닭띠 | 자신의 주관을 확실하게 세워야

조용히 자신을 지켜보는 여유가 필요한 해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바가

성취되기를 원한다면 감정에 치우치거나 서두르지 말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

다. 이성 문제가 생기기 쉬운 시기이므로 특히 새로운 교제는 조심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때입니다. 일보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새

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현재 진행 중인 일에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 유리한 달 4월, 9월, 12월. 주의해야 하는 달 2월, 3월, 6월.

원숭이띠 | 때를 기다리고 건강에 신경 써야

큰 뜻을 이루고 즐거운 웃음 속에 지내게 되겠습니다. 회복되는 기운

을 받아 잃었던 것을 다시 찾게 됩니다. 음지가 양지가 되니 긴 방황을 끝내

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해입니다. 가는 곳마다 특별 대접을 받고 물을 얻은 물고기처럼

활약하게 됩니다. 주위의 인정을 받게 되고 직장인은 파격적인 승진이 기대됩니다. 집안이 화

평하니 어려웠던 일들은 모두 해결되고 부진하던 사업도 활기를 찾겠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 유리한 달 2월, 3월, 6월. 주의해야 하는 달 4월, 5월, 7월.

개띠 | 물을 얻은 물고기처럼 활약하는

하고자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이고 한 우물을 파면 큰 결실을 얻게 되

겠습니다. 행운이 함께 하고 에너지가 충만한 해. 새로운 경험을 하는 기회

도 생기고 즐거운 시간도 갖게 될 것입니다. 애정 문제에서도 핑크빛 분위기가 감돌고 결혼의

시기로 최상의 해가 됩니다. 자신의 지위가 향상되고 직장인은 승진하거나 실력 발휘를 맘껏

할 수 있으니 계획한 일을 뒤로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 유리한 달 3월, 7월, 12월. 주의해야 하는 달 4월, 5월, 8월.

돼지띠 | 행운이 함께 하고 에너지가 충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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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투자이민 재개와 달라진 점들

심사기간의 지체, 투자 사기, Regional

Center 관련법 일몰 등 말도 많고 탈도 많

았던 EB-5 로 불리는 투자이민이 최근 다

시 재개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초

부터 관련법규 개정과 함께 사기를 방지하

고 회계감사와 현장 실사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투자이민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물론 ‘투자’ 라는 이름 자체가 위험성

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기 때문에 100% 안

전한 투자이민은 없겠지만 약 1년3개월간

중단됐던 투자이민이 몇가지 변화들과 함

께 재개됐습니다.

우선, 최소 투자금액이 인상됐습니다.

일반 직접 투자인 경우 기존의 백만불 ($1

million) 에서 오만불 ($50,000) 인상된 백

오만불로 ($1,050,000) 인상됐습니다. 단,

실업률이 높거나 개발지역으로 선정된 곳

에 투자할 경우엔 기존의 오십만불

($500,000) 에서 팔십만불 ($800,000) 로 크

게 인상됐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EB-5 신

청자들이 신청하는 Regional Center 에 대

한 투자도 대부분 팔십만불로 인상됐습니

다.

투자금액 인상으로 지원자 감소를 유도

해 투자이민 중단 전 거의 10년 가까운 심

사기간을 단축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로인해 지원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워낙 적체가 심하다 보니 2배 이상 빨라져

도 약 5년이란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 국내외 요인 등으로 중국인

들의 지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새롭

게 인도인들의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인들의 지원도 꾸준

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 후에도 뚜렸한 심사

기간 단축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개정은 ‘동시신청’이

가능해 진 점과  앞으로 급행심사도 가능

해 보이는 점입니다.

EB-5 는 기본적으로 두단계를 거처 영

주권을 취득합니다. 투자와 함께 I-526 (또

는 I-526E) 를 신청해 이민국으로 부터 투

자에 관련된 심사를 받습니다. 개정 전에

는 I-526 이 승인되야 다음 단계인 I-485

또는 대사관 작업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

다. 이번 개정은 미국에 현재 합법적인 신

분을 유지하고 있는 신청자들에 한해 I-

526 과 I-485 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했

습니다.

심사기간을 고려한다면 엄청난 혜택입

니다. 개정 전에는 I-526 과 I-485 의 심사

기간이 최악의 경우 각각 5년씩 걸렸습니

다. 하지만 동시신청의 경우 이민국은 I-

526 의 결과와 상관없이 I-485 에 대한 심

사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심사기간을 대

폭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경로로 신청하는 I-485 신청

자들과 마찬가지로, 일단 I-485 가 접수되

면 준영주권자의 신분을 보장받으며 미국

내에서 아무제한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노

동 허 가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시신청이 주는 혜택이 많습니

다. 하지만, 최근 많은 관련없체들이 ‘F-

1 학생기간 동안 신청 후 졸업 후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다’ 등 이를 마케팅으로 활

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말은 아니지

만 동시신청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I-485 신청 중 해외여행 (미국기준으로)

이 가능하지만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한,

I-485 신청 자체가 미국에서의 합법적인

신분을 주고 있지만 I-485 최종 결정 시 신

청자가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을 가지고 있

어야 한다는 완전히 상반되는 법도 존재합

니다. 앞으로 동시신청자들에 대한 이민국

이 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부분에 대

한 이민국의 입장도 나오겠지만 지금은 이

민국에 어떤식으로 법해석을 할 지 예상하

기 힙듭니다.

급행신청과 관련해서는 최근까지도 많

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급행신청은

아마도 재심사된 Regional Center 들에 대

한 투자 등 이번 개정이 투자 안전에 효과

가 있는 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온 후 결

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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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SBS

TV 대표 탐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

다'를 연출해 온 이동원 PD가 새 파일럿

프로그램 '관계자 외 출입금지'를 선보

인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는 시사·교양

본부가 제작했지만, 예능이라고 해도 무

방한 프로그램이다. '무한도전'과 '라디

오스타'를 만든 김태희 작가가 참여했고

김종국, 코미디언 양세형, 배우 이이경

이 진행을 맡았다.

이 PD는 3일 서울 양천구 목동 SBS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것

이 알고 싶다'를 하면서 억울하게 피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사건을

파헤쳐서 도움을 주거나 형사 절차를 밟

게 했다"며 "새 프로그램을 한다면 극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어려운 상황에서 살

아가는 사람들을 응원해주고 싶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이어 "금지구역을 가보면 어떨까 싶

었고, 그곳에 일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고충을 듣고 현장을 보여주고 싶었다"

며 "극단의 무거운 프로그램을 오랫동

안 해와서 이번에는 시청자들이 편안하

게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예능을 했던

작가님을 만났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1화 서울남부교도소편

하이라이트 영상에는 색색의 자막과 장

난기 가득한 MC들의 모습이 담겼다. 김

종국, 양세형은 실제 수감자처럼 수의를

입고 입소 절차를 밟았다.

렌즈를 끼거나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

았는지 기본적인 신체검사부터 몸속에

숨긴 물건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항문 검

사까지 받는 과정이 현장감 있게 담겼다

.

이 PD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오래

하면서 교도소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가보니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공간이라 충격적

이고 신기했다"며 "그곳의 교정 공무원

들이 우리 사회를 위해 묵묵히 땀을 흘

리고 있다는 점도 전하고 싶었다"고 말

했다.

이어 "교정 공무원들은 드라마나 영

화에 나오는 왜곡된 이미지로 상처받기

도 한다"며 "(이들의 노고를) 알리려면

수용시설에 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체험

하면서 어떻게 업무 절차가 이뤄지는지

등을 이해시켜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 덧붙였다.

프로그램 내용 중 특정 직군 근무자를

MC들이 인터뷰하는 형식이 tvN '유 퀴

즈 온 더 블럭' 등 다른 예능과 유사하다

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장감'을 강조했

다.

이 PD는 "누군가의 직업에 대한 이야

기를 듣기는 하지만, 특정인이 아닌 한

기관, 그 시설을 통째로 섭외한다는 데

차별성이 있다"며 "MC들은 출입증을

발급받고 곳곳을 돌아다니며 현장 속에

서 이야기를 듣는다"고 말했다. 프로그

램은 총 3부작으로 기획됐다. 2화는 인

천국제공항을 찾아가며, 3화 장소는 공

개되지 않았다.

'그알' PD가 만든 새 파일럿 프로그램…'관계자 외 출입금지'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2000년대

초반의 향수를 불러일으켰던 소녀들이 이

번에는 독특한 상상력을 품은 환자로 변신

했다.

데뷔 음반 '뉴 진스'(New Jeans)와 선공

개 곡 '디토'(Ditto)에 이어 첫 싱글 'OMG'

로 연타석 홈런을 친 걸그룹 뉴진스 이야

기다.

뉴진스는 '디토'의 뮤직비디오에서 학교

를 배경으로 구형 캠코더와 2G 휴대전화

와 같은 복고풍 소품을 활용해 2000년대 초

반에 학창 시절을 보낸 팬들의 추억을 소

환했다.

그랬던 뉴진스는 'OMG'의 뮤직비디오

에서 걸그룹으로서는 파격적으로 정신병

동으로 추정되는 공간을 배경으로 상담을

받는 환자로 변신했다.

'OMG'의 뮤직비디오는 멤버 하니의 고

백으로 시작한다. 뉴진스 멤버들이 의사와

집단 상담을 하는 자리에서 하니는 자신을

아이폰의 음성인식 비서인 '시리'(Siri)라

고 주장한다.

hug@yna.co.kr

'파격변신' 뉴진스, 연타석 홈런…"OMG, 독특하고 엉뚱한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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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폰 스토어 풀타임, 파트타임 북키퍼 및 매니저 구함
hongkyonghui@hotmail.com

2/11

캐쉬어및 가발판매를 도와 주실분입니다. 
초보자 가능합니다.
Main Beauty Supply
Tel 508-799-0310,  CP 508-524-2910 (Kenny Yoon)

4/15

로간 공항안에서 딜리버리 일하실 남자직원 모집합니다. 
AF Lounge
T. 617-787-1667

8/12

코리안 레스토랑 주방에서 성실하게 일하실 분 구합니다.
쉐프 및 키친 스텝.
Tel. 617-308-4742

베벌리 타운 피자가게 직원 급구함

캐시어 등 모든 포지션 직원

경험자 우대, 무 경험자 환영

영어 가능자 선호

617-25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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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새롭게 붙은 광화문 글판이다. 사

람과의 관계 역시 어울려야 한단다.

너에게는 내가 잘 어울린다

우리는 손을 잡고 

어둠을 헤엄치고 빛 속을 걷는다

(광화문 글판, 2022년 겨울)

어디 너와 나의 관계 뿐이랴. 어울려야 하

는건 여럿이다. 한국신문에서 읽었다. 어느

기자가 대통령과 만날 적에 샌들을 신었다

고 했다. 어울리지 않는 복식이라고 덛붙였

다. 때와 장소에 따라 복장은 달라져야 한다

. 격식에 맞지 않으면 어울리지도 않는다.

구두를 신어야 할곳도 있을 것이고, 모자를

써야 할때도 있다.

겨울이다. 보스톤 겨울은 모자를 찾게 한

다. 털모자는 방한용인데 밀집모자는 여름

이다. 시인 신석정이 어울릴것이다. 예술가

라면 베레모도 그럴듯 하다. 화가나 시인들

은 파이프와 더불어  베레모를 쓰곤 했다.

조병화시인의 사진이 그러하다.

모자중엔 중절모도 있다. 옛적 신사들이

쓰던 모자다. 갖춰 입고 쓴 모습은 보기에

그럴듯 하고 영화 김두한에서도 나온다. 내

선친의 옛적 색바랜 흑백사진에서도 보인

다. 

한국 친구하나가 사진을 보내왔다. 중절

모를 쓰고 있는 모습이다. 덧붙인 변명에 고

개를 끄떡였다. 그는 머리가 빠지는 탈모증

세를 보이는데, 겨울이면 머리가 시릴테니

말이다. 방한겸, 외모상 머리에 얹는 거다.

하긴 여름엔 더하다고 했다. 내리 쬐는 직사

광선을 막을 수없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없

다던가. 머리털 보호막이 없기 때문이란다. 

모자라면 링컨대통령일게다. 트레이드

마크라 해야 할까. 대통령의 신장이 198센

티라 했으니 무척 큰키였다. 그런 그가 하이

탑 모자를 즐겨 썼는데 사진에서 보면 영락

없이 높고 길기만하다.  모자속엔 메모지를

포함해 펜과 잉크까지 넣고 있었다고 한다.

때때로 메모해야 할일이 있었기 때문일게

다. 모자가 아닌 주머니로 여겼던 모양이다

. 

이 겨울 나 역시 중절모를 써볼꺼나. 아니

털모자라 해야겠다. 빵떡모자인데 보스톤

에선 겨울에  필요하다. 눈을 치울 적에 더

없이 요긴한거다.  아내가 한마디 덧붙인다

. 군고구마 장사냐?

시인 류시화 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

는 그대가 그립다’. 말을 바꾼다. 모자를

써도 나는 머리가 시리다. 그럴적에, 어울리

거나 말거나 모자는 써야겠다. 머리가 허虛

하기 때문이다. 어쩔꺼나.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고린

도 전서 11:4)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871회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오늘이 
또 감사한 날임을...

한담객설閑談客說: 털모자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면 조금은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 하지만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살기

에 내가 숨을 쉬고 내가 걷고 뛰고 달리며

산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다. 그렇다, 만약

들이마신 들숨이 멈춰버린다면 토해낸 날

숨이 멈춰버린다면 그것은 바로 호흡이 끊

긴 것이다. 너무도 당연히 여기고 사는 들숨

과 날숨의 호흡이 우리를 생과 죽음의 자리

에 놓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갑자기 하

얀 백지장처럼 먹먹해진다. 우리는 이렇게

나약한 존재임을 알면서도 인식하지 못하

기에 욕심과 허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이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

어다 (시150:6)"의 말씀이 오늘처럼 감사하

게 느껴지는 날이 없었다. 그것은 내 가족이

나 친지나 친구가 병석에 누워 있을 때 더욱

간절하리라. 그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병실

에 누워 있어 나 스스로 호흡을 다스리지 못

하고 인공호흡기에 의탁해 숨을 쉬고 있다

면 말이다. 그래서 '호'하고 토해내는 날숨

이 '흡'하고 들이마시는 들숨이 우리의 호흡

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지금 이 순

간에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아무런 생각없

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 여겼는데 이

것이 내게 너무도 '특별한 선물'이라는 사실

을 깨닫는 오늘이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십이월 중순에 서서 캘린더를 들여다보며

열두 달의 징검다리를 안전하게 건너게 해주시고

사계절 샛길마다에서 오늘을 맞게 해주시니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맑은 바깥 공기를 들이켜게 하사 들숨을 주시고

그 들숨을 멈추지 않으시고 날숨으로 토하게 하사

순간을 호흡하는 들숨과 날숨의 신비를 깨닫게 하

시니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계절 속에 피고 지는 꽃들과 열매를 보면서

무한할 것 같은 인생에 제어 장치를 달아주시고

유한한 생명에 대한 존귀를 배우게 하시니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외로움이 엄습할 때 찾아와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혼자인 듯싶을 때 곁에 와 함께 걸어주시는 당신

고독의 문을 열게 하사 당신의 얼굴 보여주시니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시린 세상에서 더불어라는 단어처럼 고마운 것이

외롭고 쓸쓸한 사람에게 함께라는 말처럼 따뜻한

것이

엄마 잃은 아이에게 엄마라는 이름보다 더 간절한

것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내 욕심으로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지

용서하지 못해 마음의 앙금이 남아 있는지 

풀어내지 못한 미움이 있는지 생각을 주시니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한해를 돌아보며 허락하신 호흡에 감사하고

지내온 시간 속에 챙기지 못한 이들을 떠올려 보

며

다하지 못한 아쉬움보다 더해

줄 준비를 시작하게 하시니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본래 인간은 즐거워하는 대상에 찬사를

보내는 걸 좋아한다. 찬송은 기쁨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완성하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그렇게 되어있다. 연인들이 서로에게 예쁘

다 멋지다는 얘길 끝도 없이 계속하는 건 의

례적인 인사치레가 아니다. 기쁨은 표현으

로 완성된다. ...표현이 어설프다 해도(오히

려 그 편이 더 일반적이지만) 마찬가지다.

그런데 누군가가 완벽에 가깝도록 생생하

고 온전하게 칭송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가

슴에서 솟구치다시피 쏟아져 나오는 감정

을 시나 노래, 음악이나 미술로 순전하게 담

아낸다면 어떻게 될까? 찬송의 대상이 가진

진가가 더없이 잘 드러나는 한편, 이편의 기

쁨 또한 끝없이 커져갈 것이다." -CS 루이

스<The Reflections on the Psalms> 중.

이 당연한 것 같았던 '호흡'을 깨닫게 된

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노래하지 않을 수 없

다.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가 절로 터져 나올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리라. 우리는 소

소한 일상에 대한 무의식적인 흘려버림이

있다. 이렇듯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다고

자신이 인지할 수만 있다면 조금은 자유로

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내 삶

에 있어 아주 특별한 사건인 까닭이다. 우리

의 일상에서 아주 특별한 일은 이처럼 자연

스럽게 느껴지는 호흡이 소중한 것이며, 소

소한 것들이 큰 행복이며 아주 특별한 일인

것이다.

지금 내가 살아서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이

내 인생의 처음이고 끝이며 전부이지 않던

가. 이렇듯 숨을 쉬고 있음이 너무도 감사한

일이 아니던가. 자연을 가까이 하다 보면 더

욱 창조주에 대한 감사가 절로 나온다. "어

찌 이리도 아름다운지요? "하고 창조주에

대한 감사와 함께 너무도 작은 피조물인 나

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시와 노래가 되어 찬송이 되

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이 또 감사한 날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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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은 진행하는 시신경병증으로 시신경

의 기능에 시상을 초래하고 해당하는 시야의

결손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녹내장의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안압 상승으로 인한 시신경의

손상을 들 수 있으므로 안압을 잘 관리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합니다. 

녹내장 대부분은 시신경이 서서히 손상되므

로 특별한 자각증상을 느끼지 못 하다가 말기

에 이르러서 시야장애 및 시력 저하증 상이 나

타나므로 평상시 안압이 높다든지 녹내장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안과에서 관

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급격히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여행

을 준비하는 녹내장 환자분들에게 드릴 수 있

는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녹내장이 안압과 연관이 많은 질환이라서 고

도가 높아지는 비행기 탑승이 안압에 영향이

없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그러나 다행히 기내

환경은 기압과 산소량을 조절하는 장치가 있어

안압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환자 대부

분은 녹내장이 있더라고 비행기를 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몇 주 내 망막 수술 후 눈 안에 가

스를 주입했다면 비행기의 고도가 높아지며 눈

속의 가스가 팽창하면서 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으므로 비행을 삼가야 합니다. 

건조한 기내 환경은 녹내장 환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므로 인공눈물을 챙기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기내 환경의 습도는 15% 정

도로 유지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쾌적하다고 느

끼는 50~60%에 비하면 매우 낮으므로 평소 질

환이 없더라고 일시적으로 안구건조증을 느낄

수 있는데 특히 녹내장 안약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안약으로 인해 눈이 더 건조함을 느

낄 수 있어 인공눈물 안약으로 건조함을 조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안압 조절을 위해 정해진 시간에 점안

해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비행기를 타거나 여행

중에도 잊지 않고 안약을 놓치지 않고 점안해

주어야 합니다. 

시차가 있는 해외 국가로 여행을 가더라도

안약 점안 시간 또한 하루에 2번 점안하는 약은

12시간 주기로, 하루에 한 번 점안하는 약은 24

시간 주기를 잊지 않고 점안해야 합니다. 

장시간 비행을 한다면 자세도 중요합니다. 

낮은 조도의 기내에서 장시간 엎드리고 있는

등 고개를 숙인 자세를 취하면 폐쇄각녹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공이 일정 크기로

고정되어 눈 안 방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폐쇄각녹내장 가족력이 있거나 급

성 폐쇄각녹내장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더욱 주

의가 필요합니다. 

여행 중이 아니더라고 일상생활에서 주의해

야 할 점으로 휴람 의료네트워크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박성진 원장님께서 전하는 녹내장 환

자가 피해야 하는 점들로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넥타이나 스카프를 너무 조이지 말 것 

목을 꽉 조이면 정맥이 압박되면서 눈의 방

수 흐름이 안 좋아져서 안압이 올라가는 원인

이 될 수 있습니다. 넥타이나 스카프 등으로 강

한 압력을 피하고 매더라도 느슨하게 매는 것

이 좋다고 합니다. 

둘째, 담배는 절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니코틴 자체는 혈관을 수축하는 기능이 있어

서 녹내장 환자들은 흡연을 절대적으로 피하시

는 것이 좋습니다. 니코틴은 시신경 자체에 존

재하는 아주 미세한 혈관들을 수축하는 기능이

있으며 한 번만 흡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10

년 20년 장기적으로 담배를 하시므로 빠르게 시

신경을 막을 수 있으므로 녹내장 환자들에게는

절대 금기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셋째. 플루트나 피리, 색소폰 등 관악기를 장

시간 부는 것은 좋지 않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

습니다. 관악기를 불게 되면 배와 흉곽에 압력

이 가해지면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정맥의 압력

이 높아지면서 눈의 방수 배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넷째 녹내장 환자에게 수경이 너무 꽉 조이

는 거나 작은 수경은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조이는 수경을 착용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 10-20분 정도마다 잠시 풀어주는 것

이 좋습니다. 

녹내장 환자분들은 무엇보다 평생 관리가 중

요한 질환이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주치의

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종합건강검진을 통해 녹내장 의심 증상이

있다고 안과에서 다시 정밀검사를 받으라

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젊은 층에서도

녹내장 발병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

다.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휴람의료네

트워크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박 성진원장

의 도움을 받아 녹내장 진단을 받은 환자들

이 많이 하는 질문과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초겨울 심혈관질환 주의해야"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
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
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녹내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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